가족 愛 날 행사 수기
1학년 2반 36번 이승은
이번 5월 16일, 가족 愛 날을 맞이하여 우리 반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곡성 치즈학교를 가게 되었다. 원래 나는 엄마와 함께 갈 예정이었지만 행사 전날 엄마가 대장 게실 염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셔서 혼자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곡성까지 갈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서 많이 곤란했었는데 다행히 수현이 어머니께서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다. 갑작스럽게 부탁했는데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너무너무 귀여운 수현이 동생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수현이 어머니께 무척 감사했다^^ 
[image: ]치즈학교에서 가장 먼저 한 프로그램은 피자 만들기였다. 3~5명이 한 조가 되어 한 판을 만들었는데 나는 서영이네 가족과 같은 조가 되어 피자를 만들었다. 각 조마다 준비된 테이블에는 쟁반, 반죽, 옥수수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토핑재료들이 있었다. 피자 만들기 체험은 처음이라 무척 기대가 됐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age: ]1. 반죽에 옥수수가루를 묻히고 손바닥과 밀대를 이용하여 얇게 펴준다. 
2. 얇게 핀 반죽을 옥수수가루를 털고 둥근 쟁반 위에 올린다. 쟁반을 넘어가는 부분은 쟁반 안쪽으로 만다. (우리 조는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치즈를 얹고 말았다^^)
3. 반죽 위에 소스를 고르게 바른 뒤 토핑과 치즈를 올려준다
4. 오븐에 굽는다. 끝!!
피자는 송아지 우유주기를 비롯한 여러 체험을 한 후 스파게티와 같이 먹었는데 직접 만들어 먹어서인지 사먹는 것 보다 더 맛있었다. 피자 2조각은 오늘 오지 못한 엄마를 위해 싸서 가져갔다. 

[image: ][image: ][image: ]	첫 번째 체험활동은 송아지우유주기였다. 송아지들이 아침을 굶은 것도 아닌데 식욕들이 대단했다. 우유가 움직이기가 무섭게 자석처럼 따라다녔고 우유병이 입에 닿을 때부터는 정신을 못 차렸다. 조금 무서웠다;; 
두 번째로 한 체험활동은 잔디썰매였다. 거리도 얼마 안되고 경사도 그다지 심하지 않아서 심심풀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릴 있고 재미있었다. 
마지막 체험활동은 뻥튀기 체험이었다. 보통 시중에서 파는 뻥튀기와는 다르게 설탕이나 조미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 만든다고 했다. 우리가 한 체험은 기계 안에 들어간 쌀이 고르게 익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잡고 계속 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뻥튀기 맛은 많이 밋밋하긴 했지만 고소했다. 

체험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 서영이네 가족과 세비어머니와 같은 조가 되어 치즈 만들기 체험을 했다. 우리가 만들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였다. 치즈 만들기의 대부분의 과정은 다 되어있었고 우리는 “스트레칭”만 하면 되었다. 스트레칭은 직육면체 모양의 치즈를 조각조각 내서 따뜻한 물 속에서 반죽한 후 얇게 잡아당겨주는 과정이었다. 이 체험도 처음이어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bookmark: _GoBack]가족 愛 날 마지막 프로그램은 학예부원들과 학급임원들이 같이 준비한 게임이었다. 유나, 수빈이, 세륜이가 진행을 맡았고 나머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미리 나눈 조별로 앉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준비해온 프로그램에는 스피드 퀴즈, 장기자랑, 뽑기가 있었다. 내가 속한 4조는 아쉽게도 게임에서 좋은 성과는 못 거두었지만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가족들과도 가까워질 좋은 [image: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끼 많은 반 친구들의 장기자랑과 소정의 사례가 있는 뽑기도 재미있었다. 가족들과는 함께 오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즐거운 경험이었다.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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